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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 기본권 박탈 바로잡는 재판 왜 길어지나”
헌재, 교섭창구단일화 위헌 헌법소원 4년째 답 없어 … 13년 동안 자본가 노조파괴 도구로 악용

 

자본가들이 노조파

괴 도구로 악용하는 

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

제도로 고통받는 금속

노동자들이 헌법재판

소에 “헌법이 명시한 

노동삼권을 제약하고, 

노동현장을 지배하고 

있다”라며 위헌 결정

을 촉구했다.

금속노조가 복수노

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

가려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

4년째지만,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

지 않고 있다.

금속노조는 6월 7일 서울 종로구 

헌법재판소 앞에서 ‘노동삼권 침해

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 결정 

촉구, 노조할 권리 보장 기자회견’

을 열었다.

권수정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기자

회견을 시작하며, “교섭창구단일화

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체교섭 

행사 방식을 사용자가 결정하고, 노

동조합의 교섭권을 사용자에게 통째

로 넘기는 제도다”라고 지적했다.

권수정 부위원장은 “노조파괴·

소수노조 사업장 노동자들은 13년째 

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

를 빼앗긴 참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

다. 헌재에 다시 한번 위헌 결정을 

촉구한다”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현장 증언에 나선 서동찬 금속노

조 경주지부 아진카인텍지회장은 

“우리 지회는 13년 동안 한 번도 

교섭하지 못했다. 4년째 헌법재판소

에 호소하고 있다”라며 “현장에서 

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

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달라고 외쳐

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다”

라고 토로했다.

서동찬 지회장은 “국민으로서 누

릴 기본권을 박탈당한 현실을 바로 

잡아달라는 재판이 왜 이렇게 길어

지는지 정말 모르겠다”라고 한탄했

다.

정준영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

“창구단일화제도는 교섭대표 노동

조합에만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

결권,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

다”라며 “소수노조는 헌법이 규정

한 노동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

있다. 부분 제한이 아니라, 아예 사

업장의 3자처럼 박탈당하고 있다”

라고 설명했다.

정준영 변호사는 

“최근 화학섬유노조 

파리바게뜨지회 가처

분 건에서 소수노조는 

사용자와 체결했던 사

회적 합의의 실질 이

행을 위한 후속 협약, 

부당노동행위 중단, 점

심시간 보장과 같은 

상식적인 내용조차 소

수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와 논의조

차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”라

면서 “소수노조는 조합원의 최소권

익조차 교섭대표 노조 도움이 없이 

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

다”라고 지적했다.

금속노조는 “교섭창구단일화제도 

도입 후 13년 동안 자본이 노조파괴 

공작에 활용해 수많은 민주노조가 

노조할 권리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

있다”라며 “창조컨설팅뿐, 김앤장, 

박근혜 정부 노동부가 제도를 악용

해 민주노조 파괴를 주도한 사실이 

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보

고서로 드러났었다”라고 꼬집었다.

금속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

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와 선

전전을 진행했다. 이어 여의도 국민

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

에서 선전전을 벌이고, 국회 앞에서 

문화제를 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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